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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결혼이주여성의문화적응스트레스에영향을미치는인지적요소를중심으로경로분석을하여경로구조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과 실천적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대처전략,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구조를

심리 스트레스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실증적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결혼기간, 소득수준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연구를위한자료는 C지역과 J지역에거주하는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편의표집과눈덩이표집을병행하여설문조사하여수집하였으며, 204명을분석에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

여성의문화적응스트레스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진이주여성의인지적요인으로지각된사회적지지와대처전략, 문

화적응태도들의영향경로구조를분석한결과문화적응태도가매우중요한요인임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결혼이주여성

의문화적응과정에서통합적인문화적응태도가문화적응스트레스를감소시키는데중요한영향요인임을밝혔으며, 결혼이

주여성이우리사회에동화되길강요하는것보다결혼이주여성의모국문화와우리문화의정체성을공존할수있는정책과

실천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라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path structures through pathway analysis with an emphasis on the 
cognitive elements that influence the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design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practical measures and policies to support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to adjust their lives in the culture. This study has established research model on the path structure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stress theory as to how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y, and acculturative attitude recognized as 
a cognitive element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o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implement practical 
verification. In addition, control variables for the use of ages, education level, period of marriage, and income level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were analyzed. To obtain data for the study, convenience sampling and snowball 
sampling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that resided in the area of C and J were conducted simultaneously 
through surveys and applied to the analysis of 204 cases. Analysis of the path structure of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and acculturative attitudes that were perceived as a cognitive element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influencing acculturative stress revealed that these factors were specifically weighted towards acculturative. 
Moreover, comprehensive acculturative attitude was identified as a crucial variable reducing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during the acculturative procedure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This assumes that 
establishing and performing policies supporting co-existence of homeland culture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and Korean cultures might be an efficient action for dealing with acculturative stress rather than forcing them 
to adjust to Korean culture.

Keywords :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y, acculturativ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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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진행된 세계

화의변화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와결혼이민자를중심으

로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추세는

2010년 초까지 매년 10% 이상 증가추세였으며, 2010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3년

결혼이민자 수는 149,764명이며 이 중 127,811명이 결

혼이주여성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85% 이상이다

[1]. 이 후 2016년 결혼이민자 수는 150,605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결혼이주여성의 수는 126,923명으로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년 국제결혼의

건수도 증가하지만다문화가정 부부의 이혼수도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16년 혼인·이혼 통계에

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이혼 건수는2006년도 3,933

건에서 2016년도 5,610건으로 70.0% 증가하였다[2 재

인용].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적 스트레스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정체

성, 가치, 행동, 인지와 태도에 관련된 다양한 변화를 경

험하게 되며, 이 경험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문화적응스

트레스라는 심리적 갈등을 초래한다[3]. 특히 우리나라

는 1990년대 후반부터 농촌총각의 결혼문제가 맞물려

결혼과정이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결혼이 급박하게 이루

어는경우가많았다. 이에전혀다른문화의 배우자를 만

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지

기 어렵고, 상대방 문화를 이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이질적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될것으로 보인다. 이러한결혼이주여성

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문제는 자녀양육문제나

가족불화의원인이되어 더욱 복잡한 사회문제를발생시

킬 수 있다[4].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적응과정에서

겪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실천적 접근의 방안

을 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초기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 차이를 주로 보고하였으나

변인별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를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관점에서설명하고자 하는연구

의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 후 연구들이 결혼이주여

성의 사회적·인지적 요인들에 주목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결혼이주여성은 국제이주와 결혼을 동시에 선택한

상황에서 한국사회라는 주류사회와 다문화가족에서의

문화적응이라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으며[6], 일반여성과

달리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때 결혼이주여성의사회적지지 자원과 갈등상황

에 대한 대처전략, 그리고 유지해 왔던 가치관과 생활방

식을 바탕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문화적응태도는 결혼생

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남편과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결혼이

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7]. 가족관계 외에도 이웃, 친구 및

고향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적지

지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대처전략

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7]. 노하나[9]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태도에서통합과동화의유형을많이보일수록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났음을 밝혔고, 양옥경 외[6]

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

의 문화적응태도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를 보고하

였다.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

정에서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수준, 갈등 상황에 대한 인

지적 대처전략 그리고 어떠한 문화적응태도를 가지느냐

에 따라 문화적응 과정에서 인식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

구들은 단순상관관계 위주의 영향을 밝히는 연구로, 이

들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상호영향관계를 확인하는연

구는 없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완

화를 위한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적지지, 대처전략,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구조적으로 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설명하

고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사회

적 문제를 예방하고 적응을돕기 위한 정책과 실천적 방

안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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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적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

선행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인 사회적지

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 완화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6, 

7]. 김희주 외[10]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지지가 긍정적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사

회적지지가 대처자원 형태로 대처전략과의 관계성으로

볼 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 지원을 추구하

고 있는 개인은사회적지원 수준의 만족에 따라대처 방

식의 유형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주희 외

[11]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가 대처전

략과 상호작용으로 문화적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노하나[9]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응

태도를 매개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보고하

였다. 이는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이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관계의 매개변수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가 대처전략과 문

화적응유형을 매개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2.2 대처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개인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대처자원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고, 만약에 부족하다

고 판단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다. 

이에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대처자원

및 대처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지지와 긍정

적 대처전략이 문화적응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임을 밝

히고 있다[12].

안준희 외[7]는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대처양식은 새

로운문화에적절히대처하기 위한전략으로 문화적응스

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박주희 외[11]는

이주여성의 대처전략이 문화적응태도와 정체감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최혜지[13]의 연구에서는 이

주여성들이 긍정적 대처양식을 사용할수록 통합적인 문

화적응 유형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대처전략이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매

개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2.3 문화적응태도와 문화적응스트레스

선행연구들은 이주민의 통합적 문화적응유형이 문화

적응스트레스와 부적(-)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

혜지[13]는 통합유형의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

스 완화에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박주희 외[11]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는 대부분 통

합과 동화 유형으로 확인되었으며, 통합과 동화 유형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동화 유형만

을 사용하는 결혼이주여성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진[14]은 결혼이주여성들

에게 있어서 새로운 문화의 수용 여부보다는 기존 자신

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 여부가 개인의 스트레스와 심리

적 건강을 예언하는 변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

며, 이는 문화적응태도가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침을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

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에 따라 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 대처전략과 함께 어떠

한 경로구조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대처

전략,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지 구조와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Fig.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Social

Support

Coping

Process

Acculturation

Attitudes

Acculturative

Stress

Fig. 1. Research Model

(control variable: Age, Education, marriage-duration, income)

3.2 측정도구 

3.2.1 문화적응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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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정착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경

험하는 스트레스측정을 위해 손의성[15]이 개발한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24

문항으로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척도의 신뢰도는 ‘가족관계’ α=.714, ‘차별’ α=.880, 

‘언어사회적 장벽’ α=.685, ‘사회문화적 소외’ α=.783, 

‘정체성혼란’ α=.643, ‘심리적고통’ α=.735로나타났으며,

전체는 α=.875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2.2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적지지 척도는 박지원[16]

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가족으로부터 지

지만족도 측정을 위해 23문항, 주요 타인으로부터 지지

만족도 19문항으로 전체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

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가족지지가 α=.901, 타인지지는

α=.74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는 α=.809로 나타났다. 

3.2.3 대처전략

결혼이주여성의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전략을 측정하

기 위해서 Lazarus와 Folkman[17]이 개발한 척도를 김

정희[18]가 번안 사용한문항들 중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환경에 관련된 총 22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문제중심 대

처를 묻는 9문항과 정서중심 대처를 묻는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문제중심 대

처 요인은 α=.834이며, 정서중심 대처 요인은 α=.682로

나타났으며, 전체는 α=.759로 나타났다.

3.2.4 문화적응태도

본 연구의 문화적응태도 척도는 Berry가 개발한 ‘동

아시아문화적응척도(EAAM)’를 노하나[9]가 번안 사용

한 문항 중 23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통합 5문항, 

동화 4문항, 분리 5문항, 주변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통합’ α=.811, ‘동화’ 

α=.856, ‘분리’ α=.581,‘주변화’ α=717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전체는 α=.823로 나타났다. 

  

3.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C

지역과 J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수

집하였다. 조사대상은 지역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A

대학에서 운영하는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지

역별 결혼이주여성 공동체를 방문하여설문을배포 조사

하는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7

년11월부터 2018년3월까지로 수집된 211부중 204부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은 김계수[19]의 분석

을 기초하여 2단계 접근방법을 이용하였다. 1단계는 이

론적 잠재변수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반영하고있는지를

확인하는 측정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측정모형 분석을

하였으며, 측정모형에 포함된 요인과 변수들에 대해 확

인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설정한 연구

모형에나타난요인간의관계를연결한이론모형을 검정

하는 단계이다. 설정된 연구모형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실시한다음 전체적인경로의유

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은

AMOS 18.0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204) %

Age

~30 109 53.4

31~40 78 38.2

41~ 17 8.4

Education

Middle-sch. 61 29.9

High-sch. 94 46.1

Univ.(or Coll.) 49 24.0

Marriage-durati

on

~ 1 year 14 6.9

1 ~ 3 year 48 23.5

3 ~ 5 year 63 30.9

5 ~ 7 year 48 23.5

7 year ~ 31 15.2

Income

~ 100(MW) 15 7.3

100 ~ 200 63 30.9

200 ~ 300 54 26.5

300 ~ 24 11.8

Null 48 23.5

대상자의 연령대를 보면 30세 미만인 20대가 53.4%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졸이 46.1%로 가장 많았다. 

결혼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가 30.9%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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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은 월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3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에 대

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23.5%로, 이들은 가정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4.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변수들에 대한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적합도 지수들은 Table 

2.와 같으며, χ2값 172.32, df=4943, p=.000으로 p값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χ2값은 사례수와 문항수의 영향으로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를 추정하는 경향이 χ2값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 여러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19].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Table 2.와같

이 측정모형이 측정 자료를 비교적 잘 적합시키고 있으

며, 종합적인 판단에 의한 적합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Table 2. Fit index of Measurement Model

χ2-statistics
GFI RMSEA NFI CFI NNFI

χ2 p

172.32

(df=4943)
.000 .863 .049 .919 .961 .915

N=204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4개의 잠재변수의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지지및 문화적응스트레스가 χ2값

의 p값이 .000으로 0.05보다 작아 낮은 적합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적합도 지수들이 비교적 타당한 것

으로 나타났다.

4.3 연구모형의 구조분석

4.3.1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각 변

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위하여상관관

계 분석으로 적률상관계수(P.C.C.)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변수간의 상관계수들이 0.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3.). 또한 분산팽창인자(VIF)를 확인해 본 결

과, 1.138~1.771의 범위로 2.5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and Variance inflation factor

1 2 3 4 5 6

1 1

2 -.185* 1

3 -.074 -.093 1

4 .128* .209** .184* 1

5 -.048 .044 .038 .196* 1

6 -.471** .361** .291** .413** .231** 1

7 .012 .079 .288** -.294** .294** .379**

VIF 1.138 1.712 1.487 1.449 1.549 1.771

*p<.05 , **p<.01 , ***p<.001 

(1.Age, 2.Education, 3.Marriage-dur., 4.Income, 

5.Social supp., 6.Coping pro., 7.Acculturation att. )

4.3.2 연구모형의 구조분석

최초의 연구모형에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잠재변수 및 통제변수들이 투

입되었으며, 연구모형은 Fig. 2에 제시되었다. 연구모형

의 적합도는 χ2=271.027(df=2748)이며, 관련 적합도 지

수들이 본 구조모형이 자료를 비교적 잘 적합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First Research Model

그러나 최초연구모형의 경로 중 통제변수로 투입된

‘연령’은 종속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모

형의 다른 잠재변수들과 유의미한 경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을 구조모형에서 완전히 제거할 것인

지에 대한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연구모형에서 ‘연령’

을 제외한 모형과 제외하지 않은 모형은 잠재변수의 수

가 서로 다른 모형으로 단순히 χ2통계량의 변화를 기준

으로 두 모형을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두 모형의

비교는 다중상관(SMC)과 이론적·경험적근거에의해 이

루어져야 한다[19]. 이에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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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의 결과에서 통제변수 ‘연령’을 제외한 모형과

제외하지 않은 모형 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정된 모형에 대한 선정 기준은 이론적·경험적 근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Homogeneity of First Model and Modified 

model 

χ2(df) GFI RMSEA NFI CFI NNFI SMC

A
271.027

(df=2748)
0.921 0.490 0.960 0.756 0.937 0.182

B
254.128

(df=2679)
0.927 0.504 0.969 0.813 0.936 0.182

N=204

A: First Model ,   B: Modified model(exclusion ‘Age’)

최근의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요인이 문화

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가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나타나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연구의경향

을 반영하여 최초로 설정하였던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

‘연령’을 제외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의이론적·경험적 근

거로 하여 ‘연령’을 제외한 수정된 연구모형에 대해 모

형의적합도는 Table 6.과같으며, 최초의 연구모형과 비

교해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전반적인모형적합도는큰차이가없어, 수정된 최종 연

구모형으로 선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수

정된 최종 연구모형은 Fig. 3.과 같다. 

Fig. 3. Final Research Model

‘연령’이 제외된 최종모형에서 경로들 중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는 모형수정과정으로, 유의미하지 않

은 경로를 하나씩 제거하여 연구모형의 χ2통계량이 유의

미한 수준에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제거하였다. 특

히 최종 수정된 연구모형을 얻는 과정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않은경로를하나씩제거해나가는모형다듬기

의 과정에서 이전 연구모형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던 ‘사회적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경로 표

준화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는 변화가 있었다. 최종 연구모형에서 모형다듬기에 의

해 최종 연구모형의 χ2=254.128(df=2679)과 최종 수정

된 모형 χ2=268.944(df=2685)으로 수정된 연구모형의 χ
2통계량의차이는 14.816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자유도

6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통계적으로유의미한 차이는없

었다. 

4.3.3 효과분해 및 경로분석

최종 수정된 모형에서 추정할 수 있는 변수들 사이의

효과를 분해하여 Table 5.로 표현하였다. 

Table 5. Path and Effect analysis

Path
Direct 

Eff.

Indirect 

Eff.(t)

Total 

Eff.

Education→Coping pro. .299 - .299

Education→Acculturative stress .202 -.022(1.29) .180

Marriage-dur→Coping pro. .269 - .269

Marriage-dur→Acculturation att. .272 - .272

Marriage-dur→Acculturative stress - -.085(1.52) -.085

Income→Coping pro. .377 - .377

Income→Acculturation att. .259 - .259

Income→Acculturative stress - -.090(2.00) -.090

Social supp→Coping pro. .192 - .192

Social supp→Acculturation att. .203 .057(1.50) .260

Social supp→Acculturative stress - -.063(2.03) -.063

Coping pro.→Acculturative stress - -.072(2.40) -.072

Acculturation att.→Acculturative stress -.242 - -.242

분해된 변수들 간의효과는 종속변수인 문화적응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따라, 각 변수들이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다른 요인을 매개로 하여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다른 요인을 매개하지 않고 종속변수인 문화적

응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

준’, ‘문화적응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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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1] 

1. 교육수준 → 문화적응스트레스

2. 문화적응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두 번째의 경우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없고, 매개적인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침으

로써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다.

[경로 2] 

1. 결혼기간 → 문화적응스트레스

  ① 결혼기간→대처전략→문화적응태도→문화적응

스트레스

  ② 결혼기간→문화적응태도→문화적응스트레스

2. 소득수준 → 문화적응스트레스

  ① 소득수준→대처전략→문화적응태도→문화적응

스트레스

  ② 소득수준→문화적응태도→문화적응스트레스

3. 사회적지지 → 문화적응스트레스

  ① 사회적지지→대처전략→문화적응태도→문화적

응스트레스

  ② 사회적지지→문화적응태도→문화적응스트레스

4. 대처전략→문화적응태도→문화적응스트레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

스에 결정적인 요인이 문화적응태도였으며, 이는결혼이

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경험에서 인지적 부분에 대

해 주목해야 함을 보여준다. 즉, 이주여성의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태도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하여 생활하

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대처전

략, 문화적응태도를 독립변수로 무화적응스트레스를 종

속변수로 설정하여영향을미치는경로를확인하고자 하

는 연구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

히 검증하기위하여투입된통제변수들 중에서 결혼이주

여성의 연령은 잠재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옥경 외[6]과 안준희

외[7]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이 문화적응스

트레스와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도

이들과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결혼을 통해 이주한 많은 결혼이

주여성들의 모국이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이 낮아 결혼이

주로 사회적·경제적 지위 상승을 기대하였으나, 그 기대

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특

히 본 연구 대상자들의 거주지역이 중소도시 및 농촌지

역인 점은 그들의 상실감이더욱 반영될 수 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이와같이,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최혜지[13], 안준희 외[7]의 연구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기간과 소득수준은 결혼이

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인지적 대처전략과 문화적응태도를 매

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

구들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만큼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될 것이며, 문

화적 충격 및 적응스트레스가 감소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의 안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대 충족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낮

아진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결혼기간

및 소득수준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단순 상관관계를 기

초로 설명된 결과들이다. 본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기간과 소득수준은 결혼이주여성의 인지적 대처능

력과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기간이길어질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높을수록 문제상

황에 대해 긍정적인 대처를할 수 있는 대처전략을 사용

하며, 문화적응 태도가 통합적이고 동화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

는 결혼기간과 소득수준은 대처전략과 문화적응태도 요

인의조건을 좌우하는 요인이라할수 있으며, 비록 문화

적응스트레스의 결정요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하적

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으로 의미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지각된 사회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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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

며, 대처전략과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 요인은 이주여

성의 대처전략과 문화적응태도의 조건을 좌우하는 요인

이며,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결정하는 결정요인은아닌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결과에서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밀접

한 관계를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다. 노하

나[9]는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문화적응스트레스 간

의 매개변수로 문화적응유형요인을연구한결과부분매

개 효과를 설명하였다. 즉 직접경로와 간접경로 모두 유

의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박순희[20]도 이주여성의 사

회적 지지와 결혼생활안정에 문화적응유형을 매개요인

으로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부분매개 효과를 설명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주여성의 대처전략, 문화적응태

도 요인이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간의매개적

효과를 나타낸 본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대처전략은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경로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결정요인

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대처전략과 문화

적응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대처전략과 문화

적응스트레스가 관계가 있음을 설명했다[7,13]. 이를 보

면 대처전략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선행요인이라기보다

후행성이거나 상호작용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이주여성의 대처전략이 문화적응태도의

조건을 결정하고,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관계로 나타남은 대처전략과문화

적응태도가 상호작용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박주희 와 정진경[11]의 연구를 반영하

는것으로볼수 있다. 또한이주여성들이긍정적 대처양

식을사용할수록 통합적인문화적응유형을보이는것으

로 보고한 최혜지[13]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여섯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는 문화적응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인것으로나타

났으며,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

합과 동화의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보일수록 문화적응스

트레스 수준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결

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통합, 동화 유형을 보일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며, 분리, 주변화의 적

응을 보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

[6, 9, 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결과로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

적요인 및 사회적지지, 대처전략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이 아닌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

스 완화지원을 위한 방향이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지원

이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에 집중되기보다 긍정적인 문

화적응태도 형성에 보다중점을두어야한다는시사점을

시사한다. 즉 우리사회의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인 문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와 함께 문화적응태도에 초점을 두는 정책과 실천적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동화의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될 수 있도록

남편이나시댁등 가족이 이주여성국의문화를수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실천적 접근이 요구된다. 모든 가족구성

원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차원에서 이주

여성의 모국 문화와 주류사회 문화의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이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따른 스

트레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동화의 차원이 아닌 보다 통합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그동안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정책이 이들여

성의 문화적응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다문화

정책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다

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을위한보다 포괄적이고통합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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